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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mbers of the NZOHS attended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Health Conference held in Korea last 
February of 2023, and have continued to attend before that. In response to their invitation, I share the story of 
attending the NZOHS Conference held once every two years as part of international exchange, one of the goals 
of the current 17th executive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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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8일부터 9일까지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

트처치(Christchurch)에서 개최된 뉴질랜드산업위생학

회(New Zealand Occupational Hygiene Society, 

NZOHS)의 학술대회(Work-related Health Conference)

에 참석하여 전 일정을 함께 했다. NZOHS는 아시아산업

위생네트워크(Asian Network of Occupational 

Hygiene, ANOH)의 단체회원이며, ANOH의 설립 및 발

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ANOH 설립을 한국이 주도

하면서 2015년 한국 서울에서 개최된 제31차 ICOH 

Conference 및 그 이후 한국산업보건학회의 학술대회에 

NZOHS 회원이 계속하여 참여하여 왔다. 

이번에 개최된 NZOHS 학술대회에는 연인원 약 

100명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그 중 상당수는 호주인

이었고, 뉴질랜드인이 호주에서 일하거나 그 반대방향

의 고용교류가 활발하다고 들었다. 학술대회의 프로그

램은 Table 1과 같았다. 첫째 날은 한국의 전문교육

강좌에 해당되는 교육프로그램들(CES)이 하루 종일 

진행되었다. 둘째 날은 본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학술대회를 마오리족의 환영의식(혹은 축복연설)인 화

카타우(whakatau)로 시작하였다. 뉴질랜드는 영국연

방에 속하는 나라 중 원주민이 가장 존중받는 나라이

다. 영국과 첫 조약을 맺을 당시 전투에 능한 원주민 

마우리족이 교역을 통해 이미 총을 많이 가지고 있었

기 때문에 대등한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이 점

은 교역이 활발한 이웃나라인 호주와도 대조되는 지점

으로 현재 국제정세에서도 시사하는 점이 있을 것 같

다. 그 외 한국과 다르다고 느낀 점 중 하나는 대부분

의 참가자들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에 끝날 때까지 

열심히 참석한다는 것이다. 기조강연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때도 쉬는 시간이 아니면 세션이 

진행되는 공간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거의 없

었으며, 프로그램 내에서도 질문과 토론이 활발히 이

어졌다. 기조연설에 전공과 상관없는 심리치유 혹은 

동기부여 프로그램이 있는 점은 한국과 또 달랐다.

화카타우 이후 데렉 밀러(Derek Miller)에 대한 추

모의 시간이 있었다. 데렉 밀러는 2022년 9월 2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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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Category Program Time

8th May
Continuing 
Education 
Sessions

Health risk assessment
Hazardous substance emergency planning and recovery
Practical heat stress assessment utilizing phone/tablet applications
Understanding exposures by the numbers
PPE – What an occupational hygienist needs to know
Gas monitoring

08:00-16:30
6 CES took place 
all day

9th May
Keynote

Old diseases, new approaches how did we miss it and what are we doing 
now about the resurgence of occupational respiratory illness in Australia?
Respiratory protective devices ISO standards: reconnecting globally through 
harmonized standards
Three critical skills for thriving in times of uncertainty and change

08:00-17:00
3 keynotes and 
many other 
programs

Table 1. Program of the NZOHS Conference 2023

상을 떠나기 전까지 NZOHS의 회장이었으며 ANOH의 

이사회원이었다. 한국에도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며 활

발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추모 중 눈물을 보이는 사람

이 여럿 있었다. 뉴질랜드는 풍광이 좋고 사회문화는 

조용하고 느리지만 그 안에 순수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느낌이었다. 뉴질랜드의 풍광은 6월에 재

방문하여 캠핑카 여행을 통해 확인하였고, 학술대회에

서 만났던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앰버(Amber)씨가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집에 초대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뉴질랜드인의 순수함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이런 교류

를 통해 서로 알아가고 배우며 네트워크를 돈독히 하는 

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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